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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이끔이

내용 텍스트 Addtional

1주차
 인간이 아닌 것들, 존재들을 가시화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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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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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차 포스트휴먼이라는포스트휴먼이라는 상상
로지로지 브라이도티. 2015. <포스트휴먼>

3주차
존재론적존재론적 전회 : 탈구조적 인류학, 존재

론적론적 인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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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차
도시에는도시에는 길고냥이와,
비둘기들이비둘기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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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차
문화연구와문화연구와 인간너머의 세계는 어떻게 

만나야할까
에두아르도에두아르도 콘(2018) 숲은생각한다. 사월의 책 1~2장

* 문화연구는, 비인간, 인간너머의 세계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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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론반] 
인간너머의인간너머의 세계(more-than-human world)를 향한 문화연구는 가능할까?

#1.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었다. 너도나도 마스크를 쓰고, 핸드폰엔 미세먼지 어플을 깔고 시시각각의 추이를 살핀다. 주변을 둘러보면 별다른
줄줄 모르겠지만 공기청정기들이 배치되어 있다.
#2.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로 유입될지도 모른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갑자기 소시지들이 낯설어졌다. 공항입국장에선 육가공품은 모두 금지
물품이물품이 되었다.
#3.한강에 나갔더니 저마다 강아지와 산책중이다. 심지어 커플들도 강아지와 함께다. 반려견, 반려식물, 반려곤충.. 이제 나는 누구와 살고 있나. 
누구와누구와 함께 공존하고 있나.
  우리의 일상에는 실상 수많은 –인간 아닌 존재들-이 존재한다. 반려동물처럼 나의 품안에서, 때론 미세먼지나 돼지고기처럼 내 콧구멍과 입구
멍멍 앞까지 이들은 밀려들어오고, 우리는 매순간 이들과의 공현존의 범위, 방식 등을 감각/고민/갈등하고 반응/결정/실천한다. 하지만 아직 우리
는는 인간이 아닌 이들 존재들과 우리의 관계, 존재방식에 대해 학문적으로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 이들이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구성
하고하고 있는지 설명할 언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비인간), 인간과 자연이라는 이분법이 너무 강력히 우리의 퍼스펙티브를 
장악하고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미나는 이 인간 아닌 존재들에 대한 인류학, 지리학 영역에서 개진되고 있는 최근 연구들을 개괄하며 인간너머의 
세계를세계를 조금은 가늠/조망하고, 존재론적 전환이라는 문제를 문화연구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옥미애옥미애, 임동현

주차별주차별 내용

텍스트텍스트 리스트


